
성낙소 목사
(1890.5.16-1964.11.30)

생애와 사상







본적: 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화수리 3의 4번지
출생: 1893년(명치26년, 실제로는 1890 경인년 생) 5월
16일
사망: 1964년 11월 30일
학력
1900년(명치33년) 3월부터 1912년(명치45년) 11월까지
한문수학
1915년(대정4년) 11월부터 1916년(대정5년) 8월까지경성
구세군사관학교에서수학
1920년(대정9년) 8월부터 1922년(대정11년) 3월까지 경
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에서 수학(아현동 경성성서학
원)
1937년(소화12년)부터 1940년(소화15년)까지 기독교회
선교부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수학

성낙소목사약력: ‘구세군전도관’



성낙소목사약력: ‘구세군전도관’

1910년대구세군사진들





***1915년(대정4년) 11월부터 1919년(대정8년)까지 부여,
서천, 익산, 영동구세군전도관에서목회사역.

1916년(대정5년) 9월구세군사관소위(참위) 임명
1917년(대정6년) 3월중위(부위) 임명
1918년(대정7년) 4월대위(정위) 임명

1919년(대정8년) 충북영동에서독립만세운동주도.
1920년(대정9년) 7월 30일포교폐지계계출.
1922년(대정11년) 3월 구세군 하사관으로 백의종군하여
정사관으로복직.
1926년(대정15년, 소화원년) 1월구세군사관직사임

성낙소목사약력: ‘구세군전도관’



성낙소 목사의 ‘기독지교회’ 첫 번째 터, 처가댁 사랑방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2구 290번지)

1927년(소화2년) 1월 향촌인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
리2구 290번지에 ‘기독지교회’ 설립.



성낙소 목사의 ‘기독지교회’ 두 번째 터, 처남의 집터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1구 325번지)



1930년(소화5년) 5월 ‘횡빈조선인기독교회’에 부임.
11월부터 1931년 9월까지주임목사로섬김.

성낙소목사약력: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







1931년(소화6년) 9월 하순 동경사곡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입국. 11월경성계동 127번지임지에부임.

성낙소목사약력: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





계동 127번지의교회를숭4동으로옮기고, 그곳에
주일학교(유치원)을설립하였다(1932년 3월 14일).



1932년(소화7년) 초에 경성 제1교회를 계동
127번지에서숭4동 4번지로이전.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성낙소목사약력: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



1.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성낙소) : 
1932.06.11-1936.07.08 (요츠야선교회) 

2. 기독교회조선선교회(이인범, 신신근) : 
1936.07.08-1945.08.15 (요츠야선교회) 

3. 기독교회(J. 마이클쉘리, 존 T. 채이스, 김요한) : 
1935.04.25-1944.06.26 (협의회, 총회) – 해방후복원

4. 기독의교회(基督の敎會, 동석기) : 
1937.05.12.-? (교역자회) – 해방후복원

1,2,3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그리스도의교회들’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유악기)의소속이고, 

4는 ‘그리스도의교회들’ (Churches of Christ, 무악기)의소속이다.

조선총독부기록으로본
한국그리스도의교회들의명칭



‘요츠야선교회’ 의조선포교관리자들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 포교관리자들
제1대성낙소목사 1932.06.11-1936.01.10

3개교회계출: 기독교회경성교회(성낙소), 기독교회아현교회
(김문화),  기독교회인천교회(성낙소).

제2대이인범목사 1936.01.10-07.08

‘기독교회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들
제1대이인범목사 1936.07.08-1943.09.17

1936.09.04 신신근(송현기독교회), 김영배(유정기독교회)의
포교계및성낙소, 김문화의포교폐지계 계출. 

1936년 12월말까지성낙소명으로된모든것을이인범명으로계출.
1937.05.10 오봉기독교회(장신주), 방현기독교회(김성산), 
1937.05.12 김상익(마장정기독교회), 용포동기독교회, 

문인동기독교회(최성진),
1937.06.21 정삼선(금곡정기독교회) ,
1937.10.31 유정기독교회 ‘화정’으로포교소명칭변경계계출,
1937.11.04 김태희(마산기독교회), 이난기(염리기독교회),
1938.08.22 윤낙영(영등포기독교회) 계출.



제2대평산무웅(신신근) 1943.09.17-해방 때까지
1943.09.30 이인범의포교폐지계계출,
1943.09.30 아현정기독교회포교담임자변경계

(이인범을송산의웅으로) 계출,
1944.09.30 염리정기독교회포교담임자변경계

(이난기를유지욱으로) 계출.

1939.01.31 김태희(대구부덕산정기독교회),
1940.03.09 송기준(마산기독교회),
1940.03.11 임준식(인천부대화정기독교회),
1940.03.15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구마산기독교회, 

북마산기독교회,
1940.08.19 경성부대흥정기독교회(임공칠),

1942.02.01 경기도고양군신도면현천리기독교회계출.



 ‘기독교회’ 의포교관리자들

제1대 J. 마이클쉘리선교사: 1935.4.25-1937.02.25

제2대존 T. 채이스선교사: 1937.02.25-1941.03
1937.09.06 채이스선교사포교계계출,
1937.06.23 기독교회신당정교회(김요한) 계출,  
1937.10.10 기독교회돈암정교회(최상현) 계출,
1939.03.29 기독교회경성내수정교회(성낙소) 계출,
1940.01.23 기독교회경성돈암제2교회(김문화) 계출,
1940.05.17 기독교회정릉리교회(박판조) 계출,
1940.10.26 기독교회왕십리교회(백낙중) 계출.

제3대김요한목사: 1941.03-1944.06.26
1940.09.17 기독교회초도리교회(송암승웅) 계출,
1944.06.26 포교관리자폐지계계출

1944.06.30 ‘기독교회’ 포교자및포교소폐지계계출
포교자: 김요한, 존 T. 채이스, 김문화, 산천룡, 송암승웅, 
포교소: 신당정교회, 왕십리교회, 돈암제2교회, 정릉리교회 , 초도리교회



성낙소목사는 1943년종로구필운동 289번지의대지 42평초가를매입하
여 7월 7일옮겨간후해방후그곳에교회를복원하였고, 1946년필운동그
리스도의교회로개명하였다. 경성교회(내수정 106-1번지)는 필운동으로
이전하기전에폐쇄된것으로추정된다.



4. ‘기독の교회’(동석기전도자)

1930.11 미국에서귀국, 고향북청(Sanki Hoksei, 三岐
北西)에서 ‘기독の교회’ 개척.
1937.05.12 ‘기독の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계출

(경기도경성부다옥정 48번지).
1937.07.06 다옥정기독의교회(동석기) 계출, 
1937.07.06 동교기독의교회(강문석) 계출,

(경기도경성부동교정 59번지), 
1937.09.23 경주기독의교회(강문석) 계출,

(경북경주군경주읍노서리 77번지) .
1937.10.27  대현기독의교회(이용주) 계출,

(경기도경성부공덕정산6의 57번지).

동석기전도자의함경남도북청군의교회들
1938.04.04 서흥기독의교회, 함전기독의교회, 빙애
기독의교회, 만경기독의교회계출,
1938.05.07 수동기독의교회, 죽평기독의교회, 수서
리기독의교회계출.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신청서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건조선총독부관보게재를위한 기안서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 입국하여 부여에 머물다가 11월에 상경하여
서울제1교회인경성기독교회(계동 127번지)에부임,
포교관리자로서 인천 난도(남동)교회 감독목회(요츠야선교회 제15번
째교회로승격, 침례 52명),
경성기독교회를 계동에서 숭4동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 설립
(1932년 3월 14일),
기독교회 인천교회 감독목회(침례 18명, 요츠야선교부 제16번째 교회
로승격).
1932년 말 경성기독교회를 수창동 106번지로 옮기고, 12월 17일 경성
기독교회(성낙소), 12월 24일 아현기독교회(김문화), 1933년 2월 1일 기
독교회인천교회(성낙소)를조선총독부에계출.
성낙소의 전임자들은 조선총독부에 포교계를 계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도활동. 커닝햄은 사이토 마코토의 구두허가를 승인으로 착각. 따라서
1924.05-1932.05까지 8년간의흔적이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않음.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부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 정책
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
19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작) 부부는 커닝햄 부부와 절친
한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한국선교를허가한인물.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 이원균이 평북 구성군 호겐(방현)에
파송되어1937년 중반까지성공적으로사역.
1933년 6월 5일 동경 심천조선기독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이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피선. 동년 9월에 입국하
여 기독교회 인천교회에 부임하였으나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변
경계를 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활동. 마이클쉘리가이
사실을 1935년 5월 25일문제삼음으로써커닝햄과분쟁.

윌리엄 커닝햄의 집요한 노력과 사이토 마코토의 협
력으로 이인범은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
조선총독부학무국사회과에계출.

성낙소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해임된
후로도 1934년 2월 26일 아현기독교회에 포교담임자변경계 및 5
월 18일 수창동의 경성기독교회를 적선동 190번지로 포교소소재
지변경계를 계출하는 등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
회과에 소환되어 사직서를 쓰기까지 총 4년 4개월(합법적으로는
3년 7개월) 정도포교관리자신분을유지.







‘조선선교회기독교회’(이인범목사)

1936.01.10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계출(경
기도인천부송현리 50번지).

1936.07.08 교파명변경계(‘기독교회조선선교회’) 계출.
1936.09.04 신신근(송현기독교회), 김영배(유정기독교회)의 포
교계계출.
 1936.09.04 성낙소, 김문화의포교폐지계 계출. 
1936년 12월말까지성낙소명으로된모든것을이인범명으로
계출.

1943.09.17 기독교회조선선교회포교관리자변경계(이인범을평산
무웅으로) 계출.
1943.09.30 평산무웅, 이인범의포교폐지계계출.
1949년 1월 3일금산제일장로교회부임. 
1951년금산에서별세





성낙소목사의 ‘조선야소교회’에서의활동

1936년 9월 4일 자신의 포교폐지계가 계출되자, 경성기독교회를 적
선정 190번지에서 내수정 106-1번지로 옮겨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
였다.

1938년 3월 31일 조선야소교회는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
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
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
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담임자선정계
를포교규칙제10조에의거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제4038호 5
면(소화 15년 7월 8일)>.

성낙소는조선야소교회에가입한지얼마못되어김문화의연락으로
1937년 4월경 존 T. 채이스와 재회하였고,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
부터 침례를 받았으며, 1939년 4월 중순 전에 채이스의 제3교회로 편
입되었다. 또 성낙소는 1937년경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 재학하여
1940년 3월 25일에졸업하였다.



동석기는 1939년 9월에 내수정 106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성낙소에
게 임대하였다가 1945년 9월부터 오늘의 내수동 교회(교역자회)를 시
작하였다. 성낙소는 1943년 7월 7일 내수정교회를 필운동 289번지로
옮겨 1946년에필운동교회로개명하였다.













한국의기독교회들

•1941년 4월 1일부터 종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츠야
선교부는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던 후원금과
임대료의 1941년 한해 치를 일시불로 앞당겨 지불한
후한국선교중단.
•커닝햄 사망 이후 1936년부터 모아뒀던 ‘커닝햄 한
국기념기금’에서충당.
***1941년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방한한 채이스
는 박해상황의 심각성을 목격 및 청취한 후, 선교부와
힐 및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
아 1941년치 후원금을 남겨놓았고, 선교부를 세놓아
일정한수입을얻도록조치하였다.





 성낙소목사는힐요한선교사가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1949-1959년사이에교수로재직.

 존 J. 힐선교사 1939년 6월 21일입경.
 1940년 11월 16일본국으로강제철수.
 철수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재입경.
 연지동의임대건물에서한국(서울)성서신학교개교.
 신학교를종로구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로옮김.
 공산군남침으로 1950년 6월 26일일본으로피난.
 수복후 1950년 11월입경하여장충동의임대건물에서신학교개

교. 중공군개입으로 12월입국 5주만에다시일본으로철수.
 1951년 7월 3일입국하여서대문구송월동선교부에서 8월 4일 ‘그

리스도의교회보육원’(후에부평으로옮김) 시작.
 1955년 7월 5일귀국.
 해롤드테일러선교사 1955년 11월입국하여 1959년 6월 3일까지

전재산(송월동 32-6번지신학교 3층건물과선교부건물및부지)
을매도하고, 1963년초역촌동새캠퍼스로이전

‘서울성서신학교’에서 후학 양성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52년)







 경성기독교회(종로구내수정 106-1번지)는 필운동으로이전하
기전에강제또는자신폐쇄된것으로추정된다.

 1943년종로구필운동 289번지의대지 42평초가를매입하여 7
월 7일옮겨간후해방때까지비밀집회를갖다가해방이되자
교회를복원하였고, 1946년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로개명하
였다.

 1946년 8월 ‘그리스도의교회합동선언문’ 발표.
 힐요한선교사가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1949-1955년

사이에교수로재직.
 1952년 7월 3일 <신약교회목회학> 발행.
 1954년 6월 7일김진영전도자와함께유무악기통합시도.
 1959년 12월말자서전 <기독의교회와성낙소와의관계> 저술.
 1964년 11월 30일별세.

성낙소 목사의 해방 이후 활동 및 사상



 신약교회로의환원과일치운동을선언
 “신약시대의교회로돌아가자. 신약시대의교회로돌아가자면, 신약시

대의교회를찾아야한다. 신약시대의교회는신약성경중에서찾아야
한다.”

1. 교회창립자와머리를찾자 - 이는예수그리스도시다(마 16:18; 엡
5:23). 각교파의창립자와머리는누구인가? 카톨릭은저스테니안, 성
공회는헨리 8세, 루터교는마틴루터, 침례교는코날드그레벨, 장로
교는존낙스, 칼빈교는칼빈, 감리교는요한웨슬레, 구세군은윌리암
뿌드, 성결교는카우만이다. 

2. 교회명칭과터를찾자 - 그리스도의교회가바른이름이며, 그리스도
의터는그리스도이다(마 16:18; 롬 16:16; 고전 3:11). 그러나각교파
의명칭은성경에전혀없다.

3. 교인의명칭을찾자 - 오직그리스도인이라(행 11:26; 갈 2:24; 벧전
4:16). 그러나각교파교인의명칭은성경에없다(장로교인, 감리교인
등 . . . ).

4. 교인이되는방법을찾자 - ᆨ)믿고침례받음(마 28:19; 막 16:16). ᆫ)
회개하고침례받음(행 2:38). ᆮ)신앙을고백한다(행 8:37). 그런즉믿
고회개하고고백하고침례받으면사죄구원하는동시에성신을선물
로받는다. 침례는죄의몸이죽고부활과신생을얻는다(롬 6:4; 골
2:2). 물과성신으로중생한다(요 3:5). 약식세례는성경에없다. 이는
기원 753년에로마법왕스티븐 2세가애돌프스의집에시작된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



5. 침례는누가행할수있는가성경에서찾자 - 목사, 집사, 성도들이다. 
침례받는자는누구나행할수있다(행 2:38-41; 8:38; 9:17-18). 이상
은사도집사빌립이성도아나니아가시행하였음. 목사만이행할수
있다는것은교파들의주장이다.

6. 그리스도인이되면, 첫째로하나님께예배한다. 예배일을찾자. 칠일
중첫날은주일이요, 일요일이아니다(행 2:41-42; 20:7). 이날은주님
이부활하신후일곱째안식일다음날인오순절날성령강림하신 날이
요, 이날에제자의수가삼천명이침례받아제자가되었고, 그리스도
의교회가시작된날이주일이요, 유대교에서지키는안식일이아니다. 

7. 신약시대교회에서주일을예배일로지켰는가? 주님의부활과십자
가를기념하는주의만찬을위해모였다(행 2:41-42; 20:7). 주일에주
의만찬을하지않으려면차라리안식일을지켜유대교인율법으로돌
아감이어떨까? 그리스도의교회는유대교가아니다.

8. 신약교회는하나님의지상명령인성경만믿는다. 성경이외에헌법이
나규칙은죄가된다(계 22:18).

서기 1946년 8월일

서울사직공원내그리스도의교회성낙소선언서



<신약교회 목회학>



1. 지상의교회는 ‘그리스도의교회’란인식이분명하였다. 

본서 ‘제18장그리스도의교회와교파교회’를보면, 다음과같은
주장을읽을수있다.

첫째, 교회의이름은 ‘그리스도의교회’이어야한다. 
둘째, 교파교회의명칭은주님의뜻이아니다. 
셋째, 교회는그리스도의몸이다. 
넷째, 교회의머리는그리스도이시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교회인동시에그리스도의몸이며, 그몸

의지체이다. 
여섯째, 교파적신앙과주의를경계하여야한다. 
일곱째, 모든교파는신약교회인그리스도의교회로돌아가야한

다. 
여덟째, 교파분열은비성경적이다. 
아홉째, “신앙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수(受)하고, 신자

가되면주일성찬으로예배하는신약중그리스도의교회”가유
일(唯一) 교회이다.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신약교회’ 인식



2. 신약성경에기초한교회, 즉신약성경교회에관한인식이분명하
였다. 

책의제목을“신약교회목회학”이라고정한것이나서언(緖言)에
서“신약교회인그리스도의교회”란표현을쓴것만보아도알
수있다. 

첫째, 교회는하나요, 그리스도의몸이며, “사도들이신봉(信奉)하던그
신경(信經)과그교리(敎理)와그신학(神學)을성경그대로고수(固
守)”(제3장, 2절)하는신약성경교회여야한다는것을알았다.

둘째, 교회는신약성경의가르침과실천, 즉사도전통을모본(模本)
하여야한다는성경해석학적인식이분명하였다. 특히성서중신
약시대의신앙교리를강조해야할것을주장하였는데, 이는교회
가주님의성훈(聖訓)과사도들의교훈으로이뤄졌기때문이라고
하였다(제3장, 3절, 3조). 

셋째, 교회의조직과치리는인위적인교리를배척하고, 신약교회교
리는성서중교리(聖書中敎理)로할것을강조하였다(제3장, 3절, 
3조).

넷째, 그리스도는교회는‘성경이명한대로’혹은‘하나님이명한대
로’따라야한다는신념(信念)이철두철미(徹頭徹尾) 하였다.

聖書를減하지도말고, 異點을加하지도말고, 新約書中에있는그리스도의
敎會로還元하야一敎會가되도록祈禱하며, 役事할지니다(제18장, 3절).



우리가聖經中에있는聖禮를行할時에는聖經中에記한法을依할지니, 何
敎派立法이나何人의意見이나方便을推尋하지말고聖書에根據하야如何히
할지니라(제12장, 2절, 3조, 2).



3. 그리스도인침례(Christian Baptism)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첫째, ‘제12장목회자와성례급예식(聖禮及禮式), 제2절침례(浸禮)’

에서약식세례는서기 753년에시작된것으로써“일종(一種) 허
명(虛名)의의식화하여진것”이므로“차(此)는성경위반이다.”
고하였다.

둘째, 침례는누구든지복음을듣고, 깨달아주님을믿고과거의모든
죄를회개하고, 신앙을고백한후에받을수있다고하였다.

誰던지福音을聽하고, 覺而信主하고, 過去不信不義不法不行과其他諸般
罪惡을眞心으로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受할수있고(제12장, 2절, 1
조). 

셋째, 침례는죄로물든육신을그리스도와함께십자가에못박아죽
게하고, 물속에장사하였다가그리스도의부활하심과함께물과
성령으로거듭나는것이며, 하나님의자녀로서말씀의젖을먹고
성장하여성결하게되는것이라고하였다.

罪의몸는十字架에釘死하고, 水中에葬事하였다가主任의復活에合하야水
과聖神을重生(新生)하야上帝의子女로道의乳으로長成聖潔하나니(제12장, 
2절, 1조).

넷째, 침례는주님께서친히받으시고, 합당하게여기셨으며, 십자가
에서고난의침례를받으신후에승천을앞두고제자들에게주신
대(大) 사명(使命)이며, 친히아끼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셨으므로, 
인간이감(敢)히변개(變改)치못할성례(聖禮)임을피력하였다.



浸禮를主께서當身이親愛하시고立하시고命令하였으니人間으로서는敢히
變치못할것이오, 變치못할지니라(제12장, 2절, 2조).

다섯째, “침례는기독교의구원방법에있어서중대한성례(聖禮) 중
(中) 일(一)이”된다고하였다. 한생명(生命)이세상에태어나기
까지에는수정, 배아, 태아, 출산, 성장의과정을차례로거치게된
다. 수정만으로다되는것이아니고, 배아단계나태아단계만으로
다되는것이아니다. 한생명이태어나기위해서는수정부터출산
까지모든과정이필수적이다. 또출산만했다고끝나는것이아니
다. 부모의보살핌을받아야한다. 마찬가지로사죄(赦罪)의구원
도믿음만으로혹은회개만으로다되는것이아니라, 복음을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받고, 성령을선물로받아야
한다. 성낙소목사는이런뜻으로“침례는기독교의구원방법에
있어서중대한성례(聖禮) 중(中) 일(一)이”된다고하였다. 

救援이곧赦罪이다. 信仰하고浸禮를受하는人은救援을得할것이오하였으
니, 信仰만하면다되는것이안이오, 浸禮를受하여야한다. 又는“悔改하야예
수그리스도의名으로浸禮를受하고罪赦함을得하라. 然하면, 恩惠의聖神을
受하리니”하였으니, 悔改만하면다된것이안이오, 浸禮를受하여야한다. 然
則信仰하고,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受하여야, 救援을곧赦罪를得할
뿐만안이라, 恩惠로聖神을受한다고主任과使徒배드로가有力하게말삼하시
였다(제12장, 2절, 2조).



여섯째, 그리스도인침례를“중생(重生)의침례,” “죄사함과성신
을수(受)하는(행 2:38)” 침례로인식하였다. 또침례를받음으로
구원을받고(막 16:16), 죄사(罪赦)함을받고(행 2:38), 죄의육체
를십자가에못박고(롬 6:3-7), 부활하고(고전 15:29), 중생하고
(롬 6:5, 골 2:12, 딋 3:5, 행 2:38), 그리스도로옷입고(갈 3:27), 양
심이하나님을향하여심왕(尋往)하고(벧전 3:21), 성령을선물로
받는(행 2:38) 유익이있음을밝히고있다. 

우리그리스도의敎는主여호와하나님創造主의말삼이신그리스도께서十
字架에犧牲하시고復活하사우리人類를贖罪救靈의光明이照하야誰던지그
리스도를믿고悔改浸禮를받으면聖神이卽時內住한重生者가主의名으로祈
禱하면信仰이점점長成하야聖潔의生活을할것이오, 聖神의結果가있어야
한다. 異蹟은赦罪重生의大하고聖經에만있는異蹟, 요나의異蹟과같이水中
에서重生의異蹟이다.(제6장, 2절, 8조, 1)

일곱째, 침례의집행자에대해서는반드시목사만할수있는것이
아니며, 평신도일지라도신앙생활이무흠하면집행할수있음을
성서적인전거(典據)를들어설명하였다.

浸禮執行者는浸禮를受한者로서信仰이聖書中에서無欠하고, 聖神이充滿
者면執行할수있음. 牧師라도信仰生活에聖書的欠陷이有한者는執禮資格
을喪失하였음으로執行할수없을것이다. 牧師나長老나執事나平信徒나聖
書的信仰生活이無欠한者가執行함이可하고, 牧師만專行的으로執行權을聖
書中에주지안이하였다(제12장, 2절, 3조, 1).



여덟째, 어떠한경우에도약식으로세례를베풀어서는안되며, 유아
는천국에들어갈자격이있음으로침례를줄필요가없다고하였
다.

幼兒는天國에入할資格이有함은예수님이證明하셨다(太 18:3). 又난病中
에主의福音을覺悟하고確實한信仰과悔改와告白이分明하면, 浸禮를施할
수있으나, 危篤中不完全意識으로信主한다는것으로로마天主敎式으로하면
안된다. 浸禮가안이고略式洗禮는容納할聖書中에條件이없는까닭이다. 囚
獄罪人의게傳道하야確實한信仰悔改가分明하면, 何人男女를莫論하고獄官
의承認을請하야執行할수있나니라(제12장, 2절, 3조, 2).

4. 주의만찬중심의주일예배를강조하였다. 
첫째, 일요일을성찬예배일로인식하였다(제12장, 3절, 1조). 구약교

회의 5대제법(祭法) 곧번제(燔祭), 평제(平祭), 소제(素祭), 죄제
(罪祭), 건제(愆祭)가신약교회에서는찬송, 기도, 헌금, 성찬, 성경
설교로바꿨으며, 안식일대신 7일중수일(首日) 즉주님이부활하
신주일로바꿨으며, “주님이일차(一次) 자기를희생의제사를헌
(獻)하사죄를속(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되신그리스도의
십자가를기념하는주님의성찬예배로 5대제전(祭典)을대신하
였다.”고하였다. 또“구약예전은신약의영자(影子,그림자)니, 
할례는신(身)의사(事)요, 침례는신심(身心)의사(事)이며, 제례
는의식(儀式)이오, 성찬예배는영(靈)의사(事)이다.”고하였다
(제12장, 1절).



둘째, 초대교회에서의주일예배는떡을떼기위한모임이었
다는점을인식하였다.

(3)主의晩餐 - 主日禮拜는初代敎會創立日로부터始作한바
主님의死中復活을記念하는無酵餠과葡萄汁盞으로主님의살
과피를代身하야祝辭하고浸禮받은그리스도인들이參與하야
主님의十字架犧牲祭를記念하는聖禮이니初代敎會에서安息
日을바리고主日禮拜가主의晩餐으로創立하였다. “七日中首
日에我等이餠을擘하려하야集하였더니”(行 20:7). 日曜集會
는餠을擘하기위하야모였음이라. “恒常使徒의가르침을받아
서로交際하며餠을떼여먹으며祈禱하기를務하더라”(行
2:42). 此는곧五旬節에聖神降臨日, 그리스도인浸禮始作日, 그
리스도의敎會創立日, 主日禮拜에聖餐式한것이다. 그런고로모
든集會中에主日禮拜가此聖禮로由하야聖禮中首位되는聖會
로嚴守하는것이다(제6장, 2절, 6조, 1).

셋째, 주의만찬은우리주님이마지막유언으로명령하신
것임을인식하였다. 
使徒들이主의遺言의命令을受하였음으로敎會를始作하면서主日

인日曜日集會는主의晩餐禮拜로實行順從한것을聖書中에서明白히
發見하였음으로 우리그리스도의敎會에서는그대로聖書的으로主의
命令을遵行하야安息日이안이고곧禧日에神靈과眞理인十字架의
記念으로聖餐의禮拜를奉行할지니라(제12장, 3절, 1조, 5).



넷째, 주의만찬의집례는목사, 장로, 집사가집행할것이나, 
만일교직자가없으면그리스도인들이집행하여도무방하
다고하였다.

新約時代敎會創立日인日曜日에主님의遺言이며命令을受한使徒들이遵
守하야執行하였고(行 2:42), 바울使徒도主께受한命令을(고전 11:23) 各敎會
에서執行하도록하였으니, 牧師, 長老, 執事가執行할것이오, 萬一敎職者가없
으면, 그리스도인들이主日에執行하면된다. 主日은浸禮받은信者가禮拜한
다. 緣故로初代敎會에서는安息日翌日은七日中首日에餠을擘하는禮拜集會
(行 20:7)하였음으로, 安息日이廢하고主日禮拜가始作된것이니, 家庭에서도
信者들이主日禮拜에餠을誠意로擘하야食하고上帝를讚頌하였다. 今日에도
우리그리스도의敎會에서主日은聖餐禮拜인故로牧師가없는敎會에서는平
信徒들만모여서信徒中의一人이集禮한다. 大東亞戰爭時와 6.25事變當時에
各家庭에서或防空壕에서山野江邊에서主日을當하면家族的으로個人的으로
聖餐禮拜를主日마다奉行하였다. 牧師가없으면家族個人이禮拜하지못할法
이聖書中에無한同時에信者가集禮할것이니라(제12장, 3절, 2조, 1).



다섯째, 주의만찬에참여할자격에대해서논하였다.

主日은男女聖徒가여호와上帝께神靈과眞理로서聖晩餐禮拜를奉行하
는것이聖旨의禮典이다. 그러나聖書中에注意의警戒가嚴然하다(고전
11:30-32). 또그렇타고해서主日聖餐禮拜를廢할수없는것일것이다. 然則
聖書대로資格者는堂堂히參與할것이니라. 1)浸禮를受한者로서信仰生涯
中에있는者. 2)良心으로回顧곧自醒하고悔改한後에야食하고飮할것이
오. 3)主의몸과피를分辨하야十字架의釘死와復活을記念할者이니라. 以
上三種의以外에處地에서는絶對로參與치못할지니라(제12장, 3절, 2조, 2).



 진정한예배: 성경에계시된예배(3월 1일)
 방언에대하여: 완전치못함. 온전한것이올때부분적으로한던것이

그친다고함. 방언하여야구원받는다는가르침은잘못됨(3월 5일)
 4자에대한새로운인식: 구원에필요한 4단계(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 오직믿음만이필요하다는가르침은성경전체를살피지못한
결과임(4월 12일).

 교회는하나: 그리스도께서세운교회는 ‘그리스도의교회’란이름으
로세워진단하나.  성경에계시된온전한교회, 예수의피로값주고
세워진그리스도의몸은오직하나뿐인그리스도의교회(4월 19일).

 그의나라와그의의: 성찬을행하지아니하면안식일을범하는죄가
됨. 성찬을행함으로십자가를통하여구약의안식일을지킬필요가
없이구원을얻을수있음. 교회는천국을예표한것임. 교회안에천국
이있고, 신자안에천국이있음(4월 26일). 

 성경적과학: 하나님의말씀은일점일획도오류가없는완전무결. 구
원을얻는데오류가없는완전한책이며구원의지침서(5월 24일).

 영으로살자: 예수로인하여하나님의형상인영성을회복(9월 23일).

1953년 설교내용



초청장

주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와 같이 하심을 기원합니다. 초대신약교회로 환원하기를
기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오늘날 한 성령 안에서 영감으로 기록된 한 성
경을 인하여 그 주장하는 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남으로 교회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나 갈등과 분쟁및 분열이 속발(續發)하여있는바, 신앙이 있는 자로 하여금 탄
식을 금치 못하게 함으로 한 곳에 회집하여 신앙실천의 일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고저 하기의 발안(發案)을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착오없이 이행하기를 갈망하나
이다.

기(記)
1. 교회일치에관한건
2. 구원에관한건
3. 성서해석에관한건
4. 교회조직에관한건

장소 : 선화그리스도의교회(대전시선화동 2구 35번지)
일시 : 1954년 6월 14일오후 7시부터 6월 19일오후 5시까지

여비는각자부담하시고식사는일체무료제공함.
1954년 6월 7일

발기인 김진영목사, 성낙소목사

1954년 유무악기 통합을 시도한 편지공문



김은석 목사는 이 기간에 전남에 내려가 계셨다. 대전 선화동 교회는 김
은석 목사가 1951년 늦은 가을에 설립하고 건축하여 시무하다가 1954
년 4월 11일 사임하였고, 유호성 전도사를 2대 목회자로 세웠다. 1960
년초에는고광석목사가, 70년대에는김치연목사가시무하였다.



환경(還京)후 목회활동







1959년경 사진
앞줄 우측부터 성낙소 목사 부부, 이신 목사, 이종만 목사, 성수
경 목사. 뒷줄 최승운, 조충연, 채원석, 김진문, 안흥모, 김묘암, 

지간난, 이경순, 김임순, 박신예 등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기념사진(1959년)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좌측부터 이종만, 정인소(박사), 성낙소, 이신, 장성만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교정)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앞줄 우측부터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박사). 그 뒤에 성낙소 목사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교정)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1961년 8월 17일,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1961년 8월 17일,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강화요양원및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




